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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천해성, Ministry of Unification, ROK:

· 지난 10달 동안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지만, 확고한 원칙에 기반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여 왔다. 이는 신뢰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다. 물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변화와 관계진전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정부는 대북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유연성과 억지력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ㆍ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여러 방안 또한 모색하고 있다. 북한이 아직까지는 한국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이는 주변국들의 협조가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Chu Shulong, Tsinghua University:

· 양국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궁극적 비전을 공유하거나, 또는 각자의 목표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 2008년 이후로 상대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양안관계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같은 목적도 공유하였다.
· 신뢰구축을 위해서 정부간 교류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사회문화적 교류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David Ka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미국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인내(strategic patience)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에 대한 억제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크지 않다.
Vasily Mikheev, IMEMO:

· 북한의 고위급은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중하급 관리들을 신뢰구축의 시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소규모사업 및 민간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Lars-André Richter,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 독일의 사례에서,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이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서독과 동독 모두 통일이라는 공통의 최종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상호 주권을 인정하고서야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독일이 처했던 상황과는 매우 다르지만, 지역적 협력 및 통합은 향후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